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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계열사 지분율 재벌 중 최고!
공정위, 지배구조 복잡해 약점으로 작용 … M&A 취약점 그대로 노출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1개 재벌그룹 가운데 SK그룹의 계열사 간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의 계열사 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룹의 계열사 간 출자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최근 SK 주식매집과 같은 기습적 인수합병(M&A) 시 그룹 경영권이 통째로 위협받을 수 있는 등 지

배구조의 취약점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4월1일 기준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의 총수, 계열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

율 가운데 계열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SK그룹이 51.60%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4대 그룹의 지분비중은 삼성과 LG가 각각 38.03%, 36.07%, 현대자동차그룹은 26.63%를 나타냈고, 금호그룹

이 49.11%로 SK 다음이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들의 지분이 총수와 특수관계인, 계열사 간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부지분율 중 계열사 간 소유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엮여 있다

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SK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드러나면서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는 데서 보듯 지배구

조의 출발점이 되는 한 회사가 넘어가면 다른 회사의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등 공격타깃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SK그룹은 계열사 간 소유지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동일인(총수)과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21%로 

출자총액규제집단 중 현대자동차그룹이나 삼성보다 낮아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의존도가 상대적으

로 높았다.

또 SK그룹은 순자산(약 17조원)대비 출자총액(7조5000억원) 비율이 38.1%로 4대 그룹 중 출자총액규제비율

(25%) 초과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출자총액 중 비계열사에 대한 출자규모가 약 1조2000억원으로 순자산규모가 훨씬 큰 삼성(28조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그룹 외 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영위업종 수에 있어서도 27개로 삼성 30개, 두산 29개 다음으로 많아 에너지․화학과 통신분야로 수

직계열화한 기업이라는 일반적 이미지와 달리 사업영역이 분산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SK의 계열사 내부지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계열사간 출자가 복잡

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높고 영위업종이 많다는 것도 지배경영구조가 

그다지 건전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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